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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봄 (Le Printemps  c. 1873)

쟝 프랑스와 밀레 (Jean-Francois Millet 1814-1875)

(캔버스에 유채. 86 cm x 111 cm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)

“나는 봄의 소나기를 바라보고 있다. 그리고 지금 

이 순간, 내 눈은 봄비가 내리는 풍경만을 위하여 존

재한다. 내 눈이 파릇파릇 돋아나는 초록의 잎들과 

꽃들이 만발한 나무들이 있는 풍경 속의 비와 무지

개 만을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.”  - 밀레 -

‘만종’으로 유명한 프랑스 화가 쟝 프랑스와 밀레

는 1849년에 퐁텐블로 숲 속의 작은 마을인 바르비

종에 정착해 직접 농사를 지으며 대지의 풍경과 그 

속에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농민의 모습을 

그렸다. 그리고 루소, 코로, 뒤프레, 디아즈 게 라페

냐, 트루아요, 도비니 등 동료화가들과 함께 농촌의 

자연풍경을 로맨틱하고 서정적으로 그려낸 바르비

종파의 대표적 화가가 되었다.

이 풍경화는 밀레의 생애 마지막 작품이다. 먹구름

이 밀려가며 막 소나기가 지나가고 무지개가 떠 오

른 바르비종 전원의 봄을 그렸다. 원래‘사계’연작의 

한 부분으로 그려진 그림이라고 한다. 겨우내 잠자

고 있던 들판에 꽃이 만개하고 숲이 살아나며 생동

감이 넘쳐 흐른다. 물기를 흠뻑 머금은 들판의 땅은 

마치 앞으로 다가올 여름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

듯 하고, 나무 밑에 비를 피해 서 있는 농부는 자연 

앞에 겸허히 고개 숙인 인간의 모습 같다. 

그림 앞에 서면 마치 그림 안에서 태양이 떠오르

는 것처럼 눈이 부시다. 놀랍도록 선명한 색채를 통

해 찰나의 순간을 화폭 안에 담고자 했던 거장의 마

지막 숨결이 느껴지는 듯 하다. 이러한 밀레의 노력

은 밀레의 작품세계를 예찬했던 모네, 쇠라, 반 고흐

같은 젊은 화가들에게 전해지며 인상파의 탄생을 예

고한다. 기나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‘근

대 농촌의 호메로스’라 불렸던 농촌화가이자 철학

자였던 스승은 찬란한 봄을 보여주며 젊은 제자들

에게 길을 내어주고 사라져 갔다. 

오르세 미술관에 걸린 수많은 그림들 속에서 이 그

림은 압도적으로 빛났다. 이것은 이 세상 어디에 존

재하는 풍경일까? 아니면 이것은 온 세상이 빛과 색

채 속에 깨어나 생명을 합창하는  거대한 봄의 교

향악일까? 장엄한 화면은 시각과 후각, 청각과 그리

고 마음까지 관객의 온 존재를 일깨웠다. 깊은 사랑

과 겸손의 손길이 아니면 도저히 그려 낼 수 없을 것

만 같은, 거의 성스럽고 영적이기까지 한 놀라운 그

림이었다.  

《김동백》  


